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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15:00 배포 2023. 6. 15.(목) 15:00

한일 문화장관 셔틀외교 첫걸음, 
미래세대 문화교류 확대 논의

- 6. 15. 박보균 장관,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과 ‘한일 문화장관회의’ 온라인 개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6월 15일(목) 오전, ‘한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문화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상호신뢰와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으로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장관은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양국을 찾는 관광객 중 2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양국 문화교류 중심에는 미래세대가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세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상외교 성과를 확장하기 

위해 3월부터 ‘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한일 

문화장관회의도 그 연장선에 있다.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은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긴밀한 

문화교류를 통해 튼튼한 연결고리를 이어 왔으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

라며, “그동안의 문화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문화예술이 가지는 매력과 공통된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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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일본의 응원과 지지 요청

  또한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한 

응원과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부산에서도 2030년 세계

박람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이 양국 국민 간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올해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직접 만나 한일 

문화교류 협력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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